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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nurses working in hospitals; moreover, we verifi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in these relationships. Methods: A total of 201 nurses 
working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outh Korea responded to the survey. Self-report surveys were used to gather 
data from July 15-August 15, 2021. SPSS 22.0, AMOS 22.0, and SPSS PROCESS macro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Psychological empowerment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ve deci-
sion making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oreover, the moderating effect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was also significant 
when the power distance orientation was at a low and average levels. Howeve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insignificant. Conclusion: Involving nurses with lower power distance 
orientation in decision making is crucial to elicit positive work performance and different strategies are necessary 
for those with higher power distance orientation. Final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power distance 
orientation and positive work outcomes of nurses.

Key Words: Nurses; Decision making; Empowerment; Mediating factor

주요어: 간호사, 참여적 의사결정, 심리적 임파워먼트, 권력거리성향, 조직시민행동

Corresponding author: Yun, Hee J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2072-2477, E-mail: dbslwp8394@naver.com

- 본 연구는 2021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서 수행하였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und in 2021.

Received: Nov 24, 2022 | Revised: Jan 16, 2023 | Accepted: Mar 10,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23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http://www.kanad.or.kr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1111/jkana.2023.29.3.268&domain=pdf&date_stamp=2023-06-30
https://orcid.org/0000-0003-4211-1043
https://orcid.org/0000-0001-6788-5913


 Vol. 29 No. 3, 2023 269

간호사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권력거리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의사, 간호

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이들 구성원의 업무는 상호의존성이 높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협력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내・외부적 불만족, 생산성 저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

제로 이어질 수 있다[1,2]. 특히 간호사는 병원 구성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3] 다양한 직업군과의 원활한 소통

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4],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하며 헌신하는 조

직시민행동이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2,5]. 

조직시민행동이란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구성원이 자

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식적 역할 외의 행위로서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말한다[6]. 이러한 조직시민

행동의 활성화는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여 조직

의 유지와 발전은 물론 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긍정적 사고도 가

능하게 한다[7,8]. 특히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직무만족도

와 조직몰입을 높여 조직에 대한 애착과 신뢰를 고취시키며 이

직의도를 감소시키기도 한다[9]. 따라서 병원 간호사의 조직시

민행동은 궁극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인

적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소이며, 병원조직 전체 측면

에서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5,8].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선행요인

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참여적 의사

결정에 주목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참여적 의사결정은 조

직시민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10,11]. 참여적 의

사결정이란 ‘조직 내 상급자의 의사결정 권한 중 일부를 하급

자에게 위임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데[12], 이러한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적극적인 참여, 이타적인 행동을 유도

한다[11,13]. 또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조직구

성원들은 조직에 몰입하게 되고, 조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1,1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예측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란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통제력을 인식하는 심리적 

태도로 구성원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능력을 최

대한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4]. 심

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 업무에 대

한 열정과 의욕을 고취시키며, 이러한 내적 동기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15].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동과 긍정적인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리더가 의사결정 과정에 부하직원을 참여시킴으로써 부하

직원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

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게 인식함으로써 심리적 임

파워먼트가 높아진다[10,1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직 내 

직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구성원의 참여 빈도와 영향력

의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이처럼 참여적 의사결정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여 조직의 성과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시민행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권력거리성향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한는데[18],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업무에 대한 자율성에 부담을 느끼는 반면[19], 권

력거리성향이 낮은 구성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고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을 때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20].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조직구

성원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는 구성원 

개인의 권력거리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병원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조직시민행동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로,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

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조직시민행동의 주요 변인으

로 파악된 참여적 의사결정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연

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권력거리성향의 조

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를 대상

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사이

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병원 간호사의 효율적

인 인적 관리 및 간호 조직 성과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참여적 의사결정, 심



27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김수정 · 윤희제 · 박영훈 등

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일련의 관계를 살펴보

고 이들의 관계에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조직시민행

동 사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심리적 임파

워먼트 사이에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심리적 임파

워먼트,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

된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참여적 의사결정,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시민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참여적 의사결정과 조직시

민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이들의 

관계에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

는 간호사로 해당 병원의 간호부에 소속된 간호사 전체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직책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간호 관리자 또는 책

임간호사 등 모든 간호사를 포함하였다. 표본의 수는 다중회귀

분석 기반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 중간 효과크기

(effect size) .15, 변수 14개를 기준으로 G*Power 3.1.9.7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최소 194명으로 나타났다. 간호부문에 

소속된 간호사 중 참여의사를 밝힌 간호사 210명에게 사내 인

트라넷 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총 206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근무경력에 대한 응답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5개 설문

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대상자의 나이에 비해 

근무경력이 지나치게 길거나 간호사 경력이 현 부서 경력이

나 병원 경력보다 짧은 설문지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경력

을 중요한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경력이 필요

하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연구도구

1) 참여적 의사결정

참여적 의사결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Arnold 등[21]이 ELQ 

(Empowering Leadership Questionnaire)에서 제시하고, 

Kim과 Chah [17]의 연구에서 검증된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Chah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Spreitzer [14]가 개

발하고 Lee [22]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의미, 

역량, 자기결정력, 영향력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하위영역당 3개의 문항씩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preitzer [14]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2, Lee [22]의 연구에서 .92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3) 권력거리성향

권력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Dorfman과 Howell [23]의 연

구에서 사용된 6문항을 Kim과 Lee [24]가 번안하여 사용한 문

항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과 Lee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7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65였다. 

4)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odsakoff 등[25]이 개발

한 조직시민행동 측정도구를 Chang [26]이 간호조직에 맞게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양심성, 정당성, 

참여성, 예의성, 이타성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하위영역당 3개 문항으로 총 15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의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ang [26]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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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수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상자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무형태 

등이 조직시민행동과 관련 있을 수 있다[27].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결혼상태, 교육수준, 

근무부서, 근무경력(현부서 경력, 현병원 경력, 간호사 경력), 근

무형태(교대근무 또는 고정근무)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시행되었다. 해당 

병원의 간호부에게 연구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냈으며, 자발적으로 참

여 의사를 밝힌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내 메일을 이용하여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포함한 설문지 링크를 발송하였다. 설문지

는 구글(Google)의 설문지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가 연

구 설명문을 읽고 설문지를 작성하면 연구참여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 AMOS 22.0 및 

PROCESS macro for SPSS 3.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참여적 의사결정, 심

리적 임파워먼트, 권력거리성향, 조직시민행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Kruskal-Wallis test, 주요 변수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사용하였다. 

참여적 의사결정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

먼트의 매개효과와 참여적 의사결정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Hayes [28]가 제안한 

PROCESS macro for SPSS 3.5의 Model 1, 4, 7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으며,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를 실시하

여 검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가 진행되는 대

학병원의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H-2106-019- 

1224)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지로 자료

를 수집하였고,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경

우에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면 연구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

도의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

라 설문지의 가장 앞부분에 연구참여 절차와 과정, 연구대상자

의 권리 및 참여 철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에 있어서 연구참여의사를 밝혀 이메일로 설문지를 받았

다 하더라도 연구참여를 원치 않으면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아

도 된다는 점을 밝혔다. 설문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

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작성 및 제출한 이후

라도 연구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자

료를 즉시 폐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연구

참여의사 철회를 위해서 또는 연구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책임연구자와 임상연구윤리센터의 전화번호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분포는 여성이 177명

(88.1%), 남성이 24명(11.9%)이었다.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31.9세이었으며, 20대가 89명(44.3%)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 131명(65.2%), 학력은 학사 145명(72.1%)가 가

장 많았으며, 근무부서는 병동 63명(31.3%)과 응급실 73명

(36.3%)이 많았다. 총 임상 실무경력은 평균 8.37년, 현 병원 근

무경력은 평균 7.98년, 현 부서 근무경력은 평균 4.42년이었다. 

현재 직위는 일반 간호사 167명(83.1%), 근무 형태는 교대근무

가 140명(69.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참여적 의사결정(t=-2.63, p=.009), 심리적 임

파워먼트(t=-2.86, p=.005), 권력거리성향(t=-3.08, p=.002), 

조직시민행동(t=-2.69, p=.008)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학

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의 참여적 의

사결정(t=-2.18, p=.030), 심리적 임파워먼트(t=-4.91, p<.001), 

권력거리성향(t=-2.67, p=.009), 조직시민행동(t=-3.80, p<.001)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는 권력거리

성향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14.53, p=.006), 수술

실이 가장 낮았고(2.05±0.49) 기타 부서가 가장 높았다(3.08± 

0.81). 직위에 있어서는 권력거리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차이가 보였는데, 일반간호사(3.42±0.95)보다 관리자의(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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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의 참여적 의사결정이 높았고(F=8.34, p=.015), 심리적 임

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은 일반간호사 보다 책임간호사, 관

리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무 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정근무를 하는 대상자가 교대근무 대상자

보다 참여적 의사결정(t=-4.64, p<.001), 심리적 임파워먼트

(t=-4.55, p<.001), 권력거리성향(t=-3.01, p=.003), 조직시민

행동(t=-4.88, p<.001)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참여적 의사결정, 심리적 임파워먼트, 권력거리성

향, 조직시민행동의 상관분석 결과, 조직시민행동은 참여적 의

사결정(r=.44, p<.001), 심리적 임파워먼트(r=.60, p<.001), 

권력거리성향(r=.19, p=.006)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참여적 의사결정

(r=.29, p<.001), 권력거리성향(r=.21, p=.003)과 정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적 의사결정과 권력거리

성향(r=.10, p=.180)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3.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참여적 의사결정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

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4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Differences among Variables (N=2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DM PE PDO OCB

M±SD M±SD M±SD M±SD

Gender
　

F
M
t (p)

177 (88.1)
 24 (11.9)

3.48±0.96
3.47±0.94
-0.07 (.945)

3.55±0.64
3.77±0.56
1.60 (.111)

2.68±0.83
2.78±0.74
0.57 (.568)

3.71±0.50
3.82±0.45
0.98 (.33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Others*
t (p)

131 (65.2)
 69 (34.3)
 1 (0.5)

3.36±0.94
3.73±0.94
-2.63 (.009)

3.48±0.65
3.75±0.58
-2.86 (.005)

2.56±0.77
2.92±0.84
-3.08 (.002)

3.66±0.50
3.86±0.48
-2.69 (.008)

Educational level Bachelor
Graduate
t (p)

145 (72.1)
 56 (27.9)

3.39±0.95
3.71±0.94
-2.18 (.030)

3.45±0.61
3.91±0.57

-4.91 (＜.001)

2.59±0.75
2.95±0.91
-2.67 (.009)

3.65±0.48
3.94±0.49

-3.80 (＜.001)

Working 
department

　
　

Ward
Emergency department
Intensive care unit
Operating room
Others
F (p)

 63 (31.3)
 73 (36.3)
 28 (13.9)
 7 (3.5)

 30 (15.0)

3.38±0.98
3.41±0.83
3.44±1.09
3.50±0.82
3.87±1.08
8.67 (.070)

3.57±0.58
3.52±0.61
3.60±0.83
3.83±0.57
3.65±0.65
1.85 (.763)

2.55±0.89
2.72±0.85
2.67±0.73
2.05±0.49
3.08±0.81

14.53 (.006)†

3.66±0.47
3.67±0.50
3.94±0.55
3.65±0.50
3.83±0.46
8.70 (.069)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Manager 
F (p)

167 (83.1)
20 (9.9)
14 (7.0)

3.42±0.95
3.53±1.12
4.13±0.51

8.34 (.015)‡

3.47±0.61
4.13±0.56
4.03±0.44

27.72 (＜.001)§

2.65±0.80
2.70±0.92
3.14±0.76
4.57 (.102)

3.67±0.48
3.94±0.62
4.09±0.35

15.92 (＜.001)‖

Work shifts Shift duty
Fixed duty
t (p)

140 (69.7)
 61 (30.3)

3.28±0.91
3.93±0.93

-4.64 (＜.001)

3.45±0.58
3.87±0.66

-4.55 (＜.001)

2.58±0.78
2.95±0.84
-3.01 (.003)

3.62±0.46
3.97±0.49

-4.88 (＜.001)

Age (yr) ≤29
30~39
≥40

 89 (44.3)
 87 (43.3)
 25 (12.4)

31.86±6.74

Total period of clinical career (yr)  8.37±6.77

Total period on current hospital (yr)  7.98±6.70

Total period on current ward (yr)  4.42±4.11

M=Mean; OCB=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DM=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PDO=Power distance orientation; PE=Psychological 
empowerment; SD=Standard deviation; *This group (n=1) was excluded for analysis; †d＜a, b, c＜e; ‡f＜h; §f＜g, h; ‖f＜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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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으며[28],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참여적 의사결정은 

심리적 임파워먼트(β=.32, p<.001)와 조직시민행동(β=.27,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동(β=.44, p<.001)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이용하여 참여적 의

사결정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β=.14, CI [0.052~0.240])(Table 3).

4.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참여적 의사결정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1로 

분석하였으며[28],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참여적 의

사결정과 권력거리성향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7, p<.05).

따라서 상호작용이 유의함에 따라 권력거리성향의 조건부 

효과 탐색을 위해 특정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

색하였다. 권력거리성향의 세 수준(-1SD, 평균, +1SD)에서 

참여적 의사결정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살펴보면, 

권력거리성향의 수준이 -1SD (β=.46, p<.001) 및 평균(β=.29, 

p<.001)일 경우에는 참여적 의사결정이 심리적 임파워먼트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

력거리성향의 수준이 +1SD일 경우에는 참여적 의사결정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참여적 의사결정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

워먼트에 대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7로 분석하였으며[28],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참여적 의사결정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여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권력거리성향에 의해 조절되는 조

건부 간접효과의 전반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조절된 매개지수

는 -0.03이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결과 조절된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모형과 함께 제시하면 Figure 1, 

Table 4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and Differences among Variables (N=201)

Variables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Psychological 
empowerment

Power distance 
orientati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 (p) r (p) r (p) r (p)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1

Psychological empowerment .29 (＜.001) 1

Power distance orientation  .10 (.180) .21 (.003) 1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44 (＜.001) .60 (＜.001) .19 (.006) 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between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Variables Categories β SE t p LLCI ULCI

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Psychological empowerment

.27

.44
0.07
0.05

4.12
8.44

＜.001
＜.001

0.14
0.34

0.40
0.55

R2=.46, F=13.46, p＜.001

Dependent variable: 
Psychological 
empowerment

(Constant)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30.85
.32

6.58
0.09

4.69
3.56

＜.001
＜.001

17.88
0.14

43.82
0.49

R2=.25, F=5.69, p＜.001

Variable Categorie β Boot SE LLCI ULCI

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sychological empowerment 
(mediating effect)

.14 0.05 0.05 0.24

LLCI=Lower level of confidence interval; ; SE=Standard error; ULCI=Upper level of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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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과 조직

시민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권력거리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이 높으면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아지면서 조직시민행동이 높아지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참여적 의사결정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10,17]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16]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사람들은 자신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해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일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

하직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조직구성

원은 자발적인 서비스 태도를 갖게 되며, 조직시민행동을 유발

하고 증가시킨다[10,13]. 특히 최근에는 조직구성원들이 관리

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동기를 부여받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업

무환경을 변화시켜 내재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

식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은 구조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구

성원들이 인지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에 주목해야 할 필

요성이 커졌다[29]. 따라서 간호관리자들은 부하직원인 간호

사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에

게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간호사들이 

간호조직과 병원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행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간호관리자들은 명령하고 통제하

기보다는 부서 내 간호사들이 참여적인 조직 분위기를 인식할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between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Variables
Moderating effect

β SE t p LLCI ULCI

Dependent variable: Psychological empowerment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86 0.28 3.06 ＜.001 0.30 1.41

Power distance orientation .88 0.75 2.52 .013 0.41 3.36

PDM x PDO -.07 0.03 -2.06 .041 -0.14 ＜-0.01

R2=.28, F=5.60, p＜.001

Power distance orientation
Conditional indirect effect

β SE t p LLCI ULCI

M-1SD (1.87) .46 0.11 4.04 ＜.001 0.24 0.68

M (2.69) .29 0.09 3.24 .001 0.11 0.46

M+1SD (3.51) .11 0.13 0.87 .387 -0.14 0.37　

Variables
Moderated mediating effect

β Boot SE Boot LLCI Boot ULCI

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ower distance orientation -.03 0.2 -0.07 ＜0.01

LLCI=Lower level of confidence interval; M=Mean; PDM=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PDO=Power distance orientation; SD=Standard 
deviation; SE=Standard error; ULCI=Upper level of confidence interval.

*Direct effect; †Total effect; ‡Moderating effect.

Figure 1.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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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며, 참여와 

토론을 통해 그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적 의사결정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에서 권력

거리성향은 일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

으로 권력거리성향이 낮을 때 참여적 의사결정과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이 의사결

정 과정에 참여할 때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간호사가 권력거리

성향이 높은 간호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권

력거리성향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능동적

으로 결정을 하고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과정을 기피할 수 

있으며[19], 반대로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조직구성원은 업무

에 자율성이 부여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동기부

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20]. 이에 따라 

간호관리자는 개별 간호사의 권력거리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권한위임의 정도를 달리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권력거리는 국가수준, 집단수준, 개인수

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개인마다 고유한 수준의 권력거리성향을 가지고 있다[30]. 따

라서 간호관리자는 간호사 개개인이 가진 권력거리성향에 따

라 그에 맞는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의 결과에 따르면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간호사의 경우 의사결

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취함으로써 간호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간호사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조

직 구성원은 집단주의와 관계가 있으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단의 의무와 규범에 더 큰 가

치를 둘 수 있다[31,32]. 따라서 조직신뢰를 높이거나 간호관리

자의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간

호사에게도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32,33].

한편, 참여적 의사결정,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권력거리성향은 조절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밀레니얼 세대는 대체로 수평적이고 자유로

운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는데[34,35], 본 연구의 대

상자 대부분(약 87%)이 MZ세대로 대표되는 20-30대이었다. 

밀레니얼 세대 종업원을 대상으로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에서

도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34]. 이러한 세대적 특성 때문에 개인 간 

권력거리성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부서

에서 상사와 대면하는 시간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비율이 약 70%로 높고 고정

근무 간호사에 비해 권력거리성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

한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권력거리성향에 뚜렷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였

으며, 본 설문지는 동일한 평가자에 의해 동시에 보고되었는

데,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의존하게 

되므로 편향이 존재할 수 있으며, 횡단적 연구방법은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 측정에 있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 간

격으로 변수를 측정하고 평가자를 다양화하는 등 다면적인 평

가를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한

국어 번역판의 타당도가 적절하게 검증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

의 신뢰도 검증에서 권력거리성향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값)는 .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로 인해 도구가 의도한 대

로 변수가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하고 상세한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설문 

문항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

요하다.

상기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조직시

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관계를 살펴보고, 권력거리성향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

여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추후 권력거리성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살필 수 있고, 간호단위의 효과적인 인력자원 관리 방안

을 제시할 수 있으며, 조직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간호

사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개인

의 성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참여적 의사결정은 심리적 임파

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조직시민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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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병원 차원에서 간호사들의 제안을 수렴하고 함께 검

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 개인의 

권력거리성향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

리적 임파워먼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간호관리자들은 간호사 인력을 관리하는 데 있

어서 간호사 개개인의 고유한 권력거리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거나 또

는 조직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등 간호사 개개

인의 권력거리성향에 적합한 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도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간호사의 권력거

리성향에 대한 반복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

구에서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간호사에게는 참여적 의사결정

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간호사

의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방

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측

정 대상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병원 한 곳에 국한되어 있

는데, 병원의 조직문화는 지역, 규모 등에 따라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Hofstede [36]에 따르면 권력거리성향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은 40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권력거리가 낮은 국가에 속하며, 이에 비해 한국은 60점으로 

권력거리가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 

병원, 간호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반복 및 후속 연구를 시

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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